
발포 폴리에틸렌“혼란"
무가교분야 소기업 난립 … 가격경쟁으로 경영난 심화

국내 발포P E시장이 소규모기업들의 난립으로 혼란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발포폴리에틸렌의 용도가 다양화되면서 소규모기업들이 난립, 최근 기초원료의

전반적인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은 10% 이내의 소폭 인상에 그치고 있어 기존 중견기업

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 이같은 혼란은 비교적 생산이 용이한 무가교분야에서 심한 것으로 드러나 제품에 대한 엄격한

규격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발포폴리에틸렌은 폴리에틸렌을 발포시킨 보온재로 생산형태에 따라 가교제품과 무가교제품으로 나

뉘는데, 가교제품은 무가교의 물성을 보완한 것으로 무가교제품의 최고 사용온도가 7 0℃인데 비해

가교제품은 1 2 0℃까지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.

발포P E제품의 가격은 5 m m×m×m기준 무가교제품이 2 5 0원 내외로 가격경쟁과 수요둔화가 맞물려

가격변동은 거의 없으며, 가교제품은 무가교에 비해 2 0 %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발포P E시장은 연간 1 0 0억원 규모로 최근 2 ~ 3년간 3 ~ 5 %의 미미한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

났으며, 이는 용도가 유사한 유사단열재에 비해 가격이 비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 또 발포P E의

주요 용도중의 하나인 자동차용 내장재가 발포P P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

다.

발포 P E는 스티로폴에 비해 2 . 5배, 압출발포P S에 비해 1 . 5배 정도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.

국내 생산기업은 가교분야의 경우 영보화학을 비롯 통일, 6성원, 광주통일 등이 있으며 영보화학은

원단시트만을 생산, 국내 가공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무가교의 경우 두남, 한비산업 등 중견기업과 소규모기업들을 포함, 30개 이상기업에서 생산하고

있다.

발포P E는 열전도율 및 충격흡수성이 우수해 내장재로 각광받고 있으며, 특히 내습·내수성이 뛰어

나 습기에도 물성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.

발포P E는 주로 자동차용 내장재와 가전제품 내장재·건축토목용 보온재로 전체수요의 4 0 %정도 사

용되고 있다.

그외에 가방·의료용보호대 등의 성형품용과 스포츠·레져용품·완충포장용·일용잡화용 등으로 널

리 사용되고 있다.

특히 보온재분야는 무가교제품이 스티로폴이나 압출발포P S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반면, 가교제품

은 보일러용 고온파이퍼커버, 결로방지용커버 등 1 2 0℃의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경쟁력을 갖추

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고품질의 가교제품 생산과 용도개발로 제품의 차별화를 적극 시도해야 할 것

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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